
조선시대 최고의 수륙재 도량이
었던 진관사에서 봉행돼 온 수륙재
를 문화콘텐츠로 개발하자는 주장
이제기돼눈길을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서울

진관사(주지 계호)와 한국미술사연
구소(소장 문명대)가 7월 9일 진관
사에서‘진관사 수륙재’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

했다.
김 교수는“1000년 넘게 국찰로

서의역할을충실하게수행해온진
관사의사격(寺格)과역할이역사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진관사
수륙재를 무형문화재로 등록하고,
수륙재 관련 불교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할것등을제안했다.

조동섭기자

여름방학을 맞아 불교학 연구자
들이 한자리에 모여 절차탁마하는
시간을마련했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선근, 02-

2260-3130)는 7월 31일~8월 1일
양산 통도사에서‘불교적 상상력’
을 주제로 여름학술워크숍을 개최
한다. 
행사는 이도흠 한양대 교수의 기

조발제로 시작되며,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좌장을맡아토론을이끌예
정이다. 
불교학 연구자를 비롯한 가족 동

반의참여가가능하며, 인근암자등

을 순례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참가비3만원.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 010-

5501-5589)는 8월 22~23일 고성
건봉사에서하계워크숍을연다.
‘건봉사와염불수행’을주제로열
리는 행사에는 △건봉사와 만일염
불회(이종수 동국대 강사) △염불과
주기도문의비교(성해영서울대HK
연구원) △염불수행의의미(법상스
님, 중앙승가대) 등이발표된다. 
참가비는 3만원이며, 진전사지와

오대산 월정사 등도 순례할 예정이
다. 조동섭기자

#이시이코우세이
이시이코우세이교수는특별강

연‘지론종연구의현황과과제’에
서일본에서의연구성과를바탕으
로 돈황문헌 기반의 연구개요와
새로운 관점에 의한 연구상황 및
과제등을소개한다.
이시이교수는△돈황사본의연

구 개요 △돈황문헌 중 지론종 문
헌판단기준△천태ㆍ화엄ㆍ기신
론관련지론종연구성과등의연
구성과 정리에 이어 돈황사본 중
지론종문헌을전산화할것과전산
화된자료를바탕으로사본을비교
연구할것등을제안할예정이다.
한편, 이 논문은 이시이 코우세

이교수가1995년발표한‘돈황문
헌 중의 지론종의 여러 문헌에 관
한 연구’의 후속논문이다. (7일 오
후5시10분발표)

#로버트지멜로
로버트지멜로교수는주제발표

‘지엄ㆍ의상의 사상에서의 지론
종 흔적’을 통해 지론의 육상(橧
相)에 대한 가르침이 핵심적 역할
을하는의상의‘일승법계도’와지
론종의관계를고찰한다. 
로버트 교수는“의상은 유가사

(瑜伽師)가원교(圓敎)에대한최상
의통찰을했음을인정했다”며“화
엄전통이전통적인교판을따른다
해서 그에 따라 세친을 대승시교
(大乘始敎)에 한정시키는 것은 문
제가있다. 더이상유가행파불교
와 화엄종의 시작을 분리해서 봐
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7일 오
전10시30분발표)

#장뤠엔양
장뤠엔양교수는화엄학을전공

한 중국 불교학계의 대표적인 신
진학자다. 장 교수는‘영변(橊辨)
<화엄경론>에서의 마음’을 발표
한다.
장뤠엔양교수는<화엄경> 십지

품의 삼계유심(三界唯心)에 대한
북위시대영변의해석을통해<화
엄경론>과 지론종의 관점을 비교
할 단서를 제시한다. (7일 오전 11
시30분발표)

#김천학
김천학 금강대 HK사업단 교수

는‘<법경론>의 사상적 입장’을
발표한다.
<법경론>은지론종저술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에 쓰인 독립저술
로알려져있다. 김교수의발표는
최초의 본격적인 <법경론> 연구
다. 그는 <법경론>의 사상적 경향
을 지론종 특유의‘식설(識說)’을
중심으로 파악했다. (7일 오후 13
시30분발표)

#아오키다카시
아오키다카시선생은돈황문헌

중 지론종 관련 사본만을 연구해
온전문학자다. 
아오키 선생은 주제발표‘돈황

사본으로 본 지론교학의 형성’에
서지론사상의형성과정을사상과
인물, 저술 등이 망라된 독창적인
계보도를 중심으로 집중조명 한
다. (7일오후2시30분발표)

#오카모토잇페이
오카모토잇페이일본혜천여학

원대 교수는 정영사 혜원을 집중
적으로연구해온일본의신진학자
다. 혜원은삼론종의길장및천태
종의지의와함께6세기말중국불
교를대표하는 3대불교사상가중
한사람이다. 

정영사혜원은그에게서지론과
섭론의 융합 혹은 착종이 일어나
삼론종과천태종은물론화엄사상
성립에까지영향을미쳤다는점에
서중요하다.
오카모토 교수는‘정영사 혜원

의 저작과 전후관계에 관한 시론’
을 통해 정영사 혜원 저술의 성립
순서에 관한 검토를 시도했다. (7
일오후3시50분발표)

#석길암
석길암 금강대 HK 연구교수는

‘지론종과 <대승기신론>’을 발표
한다. 석 연구교수는 <기신론>의
용어와 개념들이 1990년대 이후
발견된 지론종 저술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해, “<
기신론>이 지론종의 용어를 차용
해 번역됐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8일오전9시30분발표)

#최기표
최기표 교수는‘천태의 지론학

수용과 비판’을 통해 후대에 지론
학파에 대한 비판을 통해 통합불
교로서천태교학이수립됐음을주
장할예정이다.
최 교수는“천태지의 대사가 통

합적이고 체계적인 천태불교학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십지경론>을
소의경전으로삼은지론학파의학
설을 적지 않게 참조했다”고 설명
했다. (8일오전10시50분발표)

#김경남
김경남박사는일본동경대에서

<십지경>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신진학자다. 김 박사는 주제발표
‘보리류지역 <제경론>의 역어에
대해서’에서 지론사상의 발단이
되는<십지경론>의번역자인보리
류지의번역어에나타나는경향을
집중적으로천착했다.
김경남 박사는“여실수행(如實

修檧)에 대해서, 보리류지가 자주
역어에 사용하는‘여실(如實)’또
는‘여실수행(如實修檧)’은‘교설
에있는대로수행한다’라는‘여설
수행(如說修檧)’의 의미로 사용되
고있다”고추정했다.
또한 김 박사는“진여(眞如)도

보리류지에 의해 즐겨 사용됐다”
며“대응어가 없는 곳에서‘진여’
를보충해번역하거나‘평등진여’
등과 같은 동의어를 거듭해 사용
했다”고 설명했다. (8일 오후 1시
발표)

#임레하마르
임레하마르헝가리에오보스노

랜드대 교수는 주제발표‘중국불
교에서 삼계유심의 해석’에서 지
론종사상이화엄의‘삼계유심’의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폈다.
임레 교수는“‘삼계유심’에 대

한 해석을 화엄학 주석서를 중심
으로 검토한 결과 지론종 사상가
들의 주석 전통을 어떻게 수용했
는지 등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
다. (8일오후2시발표)
한편,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국제학술대회 기간 중 일반 참가
자에게도 숙식을 제공한다. (041)
731-3621 조동섭기자

화엄종 원류‘지론사상’본격 연구 신호탄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8월 7~8일‘지론사상의 형성과 변용’국제학술대회

불교적상상력·염불수행조명

“용선대 석가상 통일신라 조성”
최성은교수신라사학회서주장

한국불교학회·불교학연구회 워크숍

창녕 화왕산 관룡
사의 용선대에 있는

‘관룡사 용선대 석
조석가여래좌상(보
물제295호, 이하석
불좌상)이 통일신라
시대인 722년 무렵
조성된 것으로 밝혀
졌다.
최성은 덕성여대

교수는 7월 18일 서
강대에서 열린 신라
사학회 제85차 학술
발표회에서“관룡사 용선대 석불좌
상 명문을 통해 석조석가여래좌상
이 통일신라 초기인 722년 조성된
것을확인했다”고발표했다.
창녕 화왕산 기슭 관룡산(해발

740m) 정상 부근 용선대에 자리한
석불좌상(전체 높이 3.18m-불상
1.89m, 대좌 1.27m)의 대좌 한편에

서 세 줄에 걸쳐 발
견된 명문에서는

‘개원십(開元十)…/
월입오(月卄五)…/
성명(成明)…’의 글
자가판독됐다.
최 교수는“‘개원

10년’은 722년으로
석 불 좌 상 이
722~730년사이조
성된것으로추정된
다”고설명했다.
그동안 8세기 전

반 석불로는 720년 무렵 조성된 감
산사석조미륵보살입상과석조아미
타불입상이유일했다. 
최성은교수는“관룡사용선대석

불좌상은8세기전반의유일한편년
작”이라며“불교미술사 연구에 중
요한자료가될것”이라고말했다.

조동섭기자

진관사수륙재를문화콘텐츠로
김응철 교수, 한국미술사연 학술대회서 주장

금강대불교문화연구소가2월28일<대승사론현의기>를주제로개최했던제3차국제학술대회. <현대불교자료사진>

관룡사용선대석조여래좌상. 
<현대불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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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론(地槥)사상’은 중국이 인
도로부터 유식(唯識)을 최초로 수
용하면서 발생됐다. ‘지론사상’은
유식 계열 중 <섭대승론> 중심의
섭론종이나현장스님에의한법상
종에 앞선 까닭에 인도의 사상을
중국인들이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보여준다. 또, <화엄경>의 한 부분
이기도 한 <십지경(十地經)>의 해
설서 <십지경론(十地經槥)>을 수
용해형성된까닭에화엄종의원류
로진단된다.
중국불교사상사에서 지론종은

화엄종설립에직접적계기를제공
했을뿐만아니라선사상을비롯한
중국불교의 근간을 이룬 것으로도
평가된다. 
이같은중요성에도불구하고지

금까지‘지론사상’은 국내는 물론
중국, 유럽 학계에서 화엄학 연구
자들에 의해 화엄사상의 전신으로
만 연구됐을 뿐 학계의 관심을 받
지못했다.
일본학계에서만 1990년대에 이

르러돈황문헌해독을통해독립적
인연구흐름이형성되면서몇몇전

문학자가활동하고있을뿐이다.
이런 가운데 금강대 불교문화연

구소(소장 안성두)가 8월 7~8일
금강대도서관1층소강당에서‘지
론사상의 형성과 변용’을 주제로
제4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눈
길을끈다.
‘지론사상’에 관한 단일주제로
는 세계 최초로 열리는 행사에는
세계적인 화엄학 권위자인 이시이
코우세이 교수(일본 고마자와대)
와지론종전문가인아오키다카시
선생(일본 아자부고교)을 비롯해
로버트 지멜로 교수(미국 노틀담
대), 장뤠엔양교수(중국중국인민
대) 등 해외석학과 최기표ㆍ김천
학ㆍ석길암 등 금강대 연구자들이
발제자로나선다.
안성두 소장은“이번 행사는 한

국불교학계에서 미개척분야였던
지론사상에대한본격적연구의시
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세계
불교학계에서도 지론사상을 불교
학의새로운분야로서주목하는계
기가될것”이라고말했다.

수도원의체험은향적스님의안목과지평地平을넓히는계기가되었다. 바로이때가
향적스님의견성체험見性體驗의시기라고볼수있다. 비록종교적교의가다르고
의식과문화가많은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근원에서서로같은점을찾아내고
궁극적으로서로일치하고있는점을깨달은것같다. 정휴스님ㅣ시인

동양인으로서는쉽지않은서양가톨릭수도원의생활이었으나향적스님은겸손함으로
우리수도사들의세계를이해하고더불어우리수도원의의식과생활을함께했다. 
우리는서로다른종교를신봉하지만, 상호의종교를이해하고존중할수있는
소중한교훈을얻었다. F. Luc, abbéㅣ삐에르-끼-비수도원원장

세월이흐를수록따뜻한향기와기품을더해가는수행자의모습이곳곳에스며있는책, 
항상열린마음으로인간을이해하고타종교의문화를폭넓게수용하는스님의글들은
연꽃처럼둥글고아름다운지혜로우리를초대합니다. 이해인ㅣ수녀·시인

해인에서 삐에르-끼-비까지

Un pèlerinage dans un monastère de France

프랑스수도원의고행
향적스님의 가톨릭 수도원 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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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
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
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
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
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자연
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
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직접접 몸몸으으로로 느느껴껴 보보십십시시오오..

한겨울 영하 20̊ 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사용하는천년초는유기농천년초100%를사용해만듭니다.

“자연이준최고의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